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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유국, 석유제품 수입 환 가능성
오일머니 바탕 산업개발로 동력자원 수요 증가 … 인도네시아 표

주요 산유국들이 축 된 석유 매 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요 산유국

들을 몇년 사이에 석유 수입국으로 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산유국들이 자국 산업 발 을 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산업 발  과정에서 석유를 비롯한 동력 자

원의 수요 한 필연 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

석유수출국기구(OPEC)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2006년 이미 석유 순수입국으로 입장이 뒤

바  것은 물론 종종 OPEC에서 요구하는 생산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.

세계 4 의 석유 수출국 이란에서는 최근 석유 배 제가 시행돼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미국의 주요 해외 석

유 공 원  한곳인 멕시코도 곧 인도네시아의 철을 밟을 것이라는 망도 나오고 있다.

 캐나다 투자은행 CIBC 월드 마 츠는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 부분의 석유 수요가 앞으로 10년 사이

에 재의 2배로 많아질 것으로 망했다.

투자은행은 재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는 산유국들의 자체 석유 수요가 사우디 증산분의 40%를 차지할 것

이며,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분  반 정도는 내수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.

사우디와 러시아, 노르웨이, 이란, UAE 등 5  석유 수출국 자체 통계를 보더라도 2005-06년 석유 내수는 

5.9% 증가한 반면, 수출량은 3% 감소했다.

CIBC 월드 마 츠는 산유국들의 내수 확  때문에 2010년까지 세계 하루 석유 생산량이 250만배럴 어들 

것이라고 상했다.

석유시장 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공 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250만배럴이 세계 석유 수요량의 

3%에 불과하지만 산유국들의 추가 생산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산량 감소는 유가를 등시키기에 충분

하다는게 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.

 문가들은 산유국들의 자체 석유 수요 확 가 오일샌드 같은 체 석유자원 생산 본격화와 여러가지 이

유로 개발되지 않았던 유 지 에 한 굴착, 그리고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역학 계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

있다고 말했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재․재배포 지>

<화학  2007/12/10>


